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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로 조절된 내면화된 수치

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우울, 내면화된 수치심, 자

기자비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8.0 프로그

램을 통해 상관분석, 매개분석,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성인기 우울, 자기자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 매개하였다. 셋째, 자기자비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

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

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

에서는 아동기에 겪은 정서적 외상 경험은 수치심을 내면화시키고 우울증상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서 자기자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

한 내담자에게 우울을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자비 수준을 높이는 개입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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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학대 피해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가 차츰 사회문제로서 대

두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팀이 2021

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74%에

달했다(이혜민, 박진우, 2021). 또한 보건복지

부에서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 수는 30,905건으

로, 2016년에 발생한 18,700건에 비해 약 6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례의 수는 해마

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리나

라는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학대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

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

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

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

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를

중복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으

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정서학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

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보건복지부, 2021)로, 아동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

나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연도별 학대 사례 유형을 보았을 때 정서학대

가 28.3%의 비율로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학대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정서

학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21).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을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

인 정서학대(보건복지부, 2021)와 양육자가 아

동의 성장발달에 유익한 격려를 해주지 않으

며 며칠씩 방치하거나 아동과 소통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정서방임(임흥수, 박송춘,

2016)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다른 외상 유형에 비

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

에 심리적 발달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윤혜미, 2017) 다른 유형과는 달리 겉

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다(황옥

경 외, 2021). 이러한 정서적 외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도 정서적 외상으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서학대 및 방임이 일상적

양육행위로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윤

혜미, 2017). 이처럼 정서적 외상은 양육자와

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 지속적이며 반복

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에 오

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졌다(Baker, 2009; Heyman & Slep 2006;

Hodgdon et al., 2018). 또한, 아동기는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간이다

(Eisenberg et al., 2010). 하지만 이 시기에 정서

학대나 방임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정

상적인 발달이 저해되고 이는 일생을 살아가

는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은정, 2010).

특히, 아동은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부모의 태

도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

게 된다. 핵심적인 자기(core self)가 부모의 기

대에 부응하지 못했기에, 자신은 사랑받을 가

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Feiring, 2005). 또

한, Wright 등(2009)은 지속적인 비판, 경멸, 거

부, 무시와 같은 정서적 외상의 경험은 자신

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내면화시키기 때문

에 피해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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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아동기 정서

적 외상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성인

의 우울(김은석, 2021), 분노표현(김승미, 김정

규, 2021), 정신병리(김은정, 김진숙, 2020), 대

인관계(김혜원, 이지연, 2020), 자기체계손상(김

인혜, 송현주, 2014), 성인 여성의 이상섭식태

도(이소민, 이지연, 2021) 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동․청소

년기 시절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관

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겪은 정

서적 외상은 자기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

험으로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받은 그

당시를 넘어 이후의 삶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석, 2021).

우울은 우리나라 성인의 12.2%가 우울경험

이 있다고 보고할 만큼(보건복지부, 질병관리

청, 2020)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정신장애로

알려져 있으며, 정서적 외상과 가장 일관적으

로 연관성을 가지는 부적응적 문제이다. 많은

연구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

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고유나,

2016; 김은석, 2021; 이나영 외, 2017), 우울의

원인으로 정서적 외상을 제시한 박시현과 김

명식(2014)은 정서적 외상 경험이 개인으로 하

여금 자기비난과 자책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자기비난적 사고는 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며, 이렇게 구성된 부정적

인 자기 개념은 우울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이

다(박시현, 김명식, 2014). 또한, 정서학대 및

방임은 다른 학대유형보다 성인의 우울에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윤혜미, 2017; 전선영,

2021)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시절의 학대 경험은 개인에

게 위협을 느낄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며, 사건

이 종료되었음에도 심리적 상처로 남아 계속

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련의 외상 사

건으로 개념을 확장해 볼 수 있다. 인지-정서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세계에는 자기,

타인, 세계에 대한 인지적 도식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개인은 강렬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복합 외상 경험을 통해 자기, 타인, 세계에 대

한 인지 도식이 왜곡되어 각인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식마저 부적응적인 것으로 변화된다

고 하였다(Lebowitz, & Newman, 1996; Roth, &

Newman, 1993). 김락경과 김은정(2019)은 아동

기 시절 학대에 의해 외상을 가진 사람은 부

정적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시의 학대 상황 외의 다른 사건들에도 일반

화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나 사고 등을 처

리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대와 같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인 간 외상은 자기인식에 심각한 손상을 일

으키는데, 최은영과 안현의(2011)는 이러한 부

정적 자기인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서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내면화된 수치심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서학대의 경험이 자신

에게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결함․수치심

도식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최은영,

안현의, 2011; Bernstein, 2002). 손승희(2017)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외상이 신체적 외상보

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더 높은 연관성을 보였

는데, 정서적 외상이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정

서적으로 아동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정서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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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은 여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이다. 하지만 하나의 정서적 경

험을 넘어서, 수치심이 내면화되며, 개인의 성

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부른다(Cook, 2001).

Cook(2001)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수치심이 일

종의 자아정체감으로 내면화되어 성격내면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특성으로 심화되는 것’

으로 정의내렸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단순히

일시적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 자기

전체에 대한 공허감, 부적절감, 열등감을 느끼

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심현진, 권해수, 2013; 이인숙, 최

해림, 2005).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내면

화된 수치심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

목받아 온 변인이다(강미애, 백용매, 2017; 김

태은, 안윤영, 2021; 나빛나, 장성숙, 2016; 남

기숙, 2008; 박시현, 김명식, 2014; 이인숙,

최해림, 2005; 이호연, 2016; 정은영, 신희천,

2014).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은 자신을 비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귀인 과정을 지니고 있

으며(남기숙, 2008),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인

귀인양식을 지니고 있다(강미애, 백용매, 2017).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으키는 대처방식

들은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수치심이 내재

화된 개인은 자신을 결점이 있고 부적절하다

고 느낀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자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부

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아

를 보호하기 위해 억제, 회피, 철회와 같은 방

어가 사용되지만(이지연, 2008),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처방식들은 결국 사

회적 접촉을 감소시켜 우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현의 외, 2012). 이러한 결과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우울에 주요한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 자아정체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한다.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을 직접적

으로 다루기는 어려운데, 높은 내면화된 수치

심을 지닌 사람은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려

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남기숙, 2008). 실제

로 Hook과 Andrews(2005)의 연구에서 무려

72%의 내담자가 수치심 때문에 상담에서 자

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상담장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직면하는 것

은 또 다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나영, 2004). 따라서 높은 수치심

을 지닌 사람은 회피나 철회와 같은 대처방식

갖게 되고, 상담과정에서도 자신의 노출을 꺼

리게 된다(김애경, 하승수, 2020). 상담 장면에

서 치료가 조기종결되거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수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강미애, 백용

매, 2017)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는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

며, 이러한 과정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근과 김창대(2015)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는 회

피하고 차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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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고, 김애경와 하승수

(2020)는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을 너그럽

게 돌보는 방식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을 낮

추기 위해서 자신을 수용하며 위안하는 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Johnson과 O’Brien(2013)의 연구에서

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회상한 뒤, 참여자들의

높아진 수치심을 자기자비 글쓰기 활동을 통

해 감소시켰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

해 자기자비를 통해 자신의 미성숙함을 수용

하였기에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수치심이 약

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강민정 등(2019)의

연구에서는 우울성향을 지닌 여대생을 대상으

로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자기자비 수준은 증가하였으며 내면화된 수치

심의 수준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자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너그럽고 포용적

태도로 돌보는 것으로(Neff, 2003a), 자기친

절(self-kindness) 대 자기판단(self-judgement),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 대 고립

(isolation), 마음챙김(mindfulness) 대 과잉동일시

(over-identification)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에 대

립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자기자비는 위협적

인 상황에서 정서적인 각성을 감소시키며, 부

정정서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Leary et al., 2007). Neff(2003a)는 자기자

비가 정서조절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

장하는데,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지

않고 명료하게 보며 이해심있고 친절하게 반

응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

기자비는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

시키기 때문에,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자신

의 즉각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동

을 채택할 수 있다(Neff, 2003a).

자기자비는 부적 정서 강도를 줄이고, 사회

적 연결과 지지를 추구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서 건강한 대처 방식을 촉진하는 등의 감정

조절에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Neff, 2003a). 박경순(2018)의 연구에 따

르면,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 하위요인 중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그리고 마음챙김이 완충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성애 & 윤성민, 2022), 이

는 아동기 시절에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도 자기 자신을 포용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적 태도를 가진다면 내

면화된 수치심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우울

을 완화시켜주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Leary et al., 2007).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이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이 성인기 우울로 가는 경로를 내면

화된 수치심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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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감소하여 우울 수준 또한 감소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적 외상

경험으로 인해 하나의 성격 특질로 되어버린

수치심에서 벗어나 현재 변화가능한 요인을

파악하여,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상호작

용을 통해 개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

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성인기 우울, 자기자비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

된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

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4.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자비

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절차 및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진행

되었다(HIRB-202204-HR-003).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는 구글

온라인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온

라인 설문지에는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첫

장에 수록하여 동의서에 응답한 대상자만 설

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제작된

설문지 링크는 연구대상자인 성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홈페이지(예: 에브리타

임,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배포하였다.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과

함께 설문 링크를 첨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 수집된 자료는 총 280부로, 제외된

자료 없이 280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

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73명(26.1%), 여자가 207

명(73.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은 20대 135명

(48.2%), 30대 30명(10.7%), 40대 22명(7.9%), 50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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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상이 93명(33.2%)이며, 20대와 50대 이상

이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역

은 강원도 1명(0.4%), 경기도 57명(20.4%), 경상

도 23명(8.2%), 대전 1명(0.4%), 서울 44명

(15.7%), 세종 1명(0.4%), 인천 2명(0.7%), 전라

도 113명(40.4%), 충청도 38명(13.6%)으로 나타

났다.

측정 도구

아동기 정서적 외상

아동기 정서 외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2010)이 타당

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

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정서적 외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

르곤 했다(예: 멍청이, 뚱땡이)’와 같은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방임은 ‘가족 안에

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이 역채점하도록 되

어있다. 또한 각 문항은 만 18세 이전,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

던 경험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없음’(1점)부터 ‘자주 있음’(4점)까지의 4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정서학대 및 방임의 경험 정도가 심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89였다.

우울

성인기 우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Radloff

(1977)이 개발하고 전겸구 등(2001)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통합적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아무렇

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와 같이

지난 1주 동안 우울 증상과 관련된 느낌, 행

동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극히 드물게’(0점)부터 ‘거의 대부분’(3점)까지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ɑ는 .94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k(2001)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

림(2005)이 번안,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24개의 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고 6

개의 문항으로 자존감을 측정한다. 이인숙과

최혜림(2005)은 요인분석을 통해 수치심 영역

을 부적절감(예: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공허(예: ‘나는 내 신체

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

껴진다.’), 자기처벌(예: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

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실수불안(예: ‘다

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볼까 불안하

다.’)인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

하여 추가된 자존감 요인(예: ‘나는 대체로 내

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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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수치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척

도는 ‘그런 경우가 없다’(0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ɑ는 부적

절감 .93, 공허 .92, 자기처벌 .87, 실수불안 .81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면화된 수치심은 .96

이었다.

자기자비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하

여 Neff(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어려운 시기에 처

해있을 때 본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묻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는 자기친

절(예: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

하려고 애를 쓴다.’)과 자기판단(예: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

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보편적 인간성(예: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과 고립(예: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

어진 기분이 든다.’), 마음챙김(예: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

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과 과잉

동일시(예: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

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

이 있다.’)의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있다. 이 척도는 ‘거의 아니다’(1점)부터 ‘거

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자기

친절 .82, 자기판단 .85, 보편적 인간성 .70,

고립 .85, 마음챙김 .75, 과잉동일시 .79로 총

.91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성인기

우울,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자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둘

째,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Cronbach’s ɑ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성인기 우울

에 미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13). 다섯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

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

하였다(Hayes, 2013). 여섯째, 조절된 매개모형

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

을 활용하였다(Hayes, 2013). Muller 등(2005)이

주장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은 기본적으로 조절

변인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에서만 조절

효과를 보여야 하며 이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Muller et al., 200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

여 Process Macro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다

(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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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 자기자비, 내면화된 수치심, 성인기 우

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

출한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의 왜도

가 절댓값 2를 넘지 않았고, 첨도 또한 절댓

값 7을 넘지 않아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

룬다는 가정이 충족되었다(Curran et al., 1996).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r=.54,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자비(r=-.45, p<.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은 성인기 우울(r=.56, p<.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인기 우울은 내면화된

수치심(r=.8,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자비(r=-.69, p<.01)와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자비(r=-.78, p<.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과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Muller 등(2005)이 주장한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종속

변인에 유의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조절변

인은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에서만 조절효

과를 보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Muller et al., 2005).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효과 크기 및 방향은 조절변인

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 간의 조절효과를 사전에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1로 분석한 결과(Hayes,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자기자비의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B=.001, p>.05).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

가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

1 2 3 4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

2. 내면화된 수치심 0.54** －

3. 자기자비 -0.45** -0.78** －

4. 성인기 우울 0.56** 0.80** -0.69** －

평균 17.93 33.40 84.64 18.69

표준 편차 6.41 22.69 18.10 13.08

왜도 0.80 0.59 -0.25 0.55

첨도 0.04 -0.64 -0.11 -0.56

주. **p<.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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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정서적 외상과 우울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성인

기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

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13).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자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유의하

였다(B=1.15, p<.001). 이에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매개

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정적 영향

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1.91, p<.001). 둘

째,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종속변인

인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41, p<.001). 셋째, 독립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종속변인인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영향력 또한 유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7,

p<.001).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아

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를 정

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정서

적 외상이 성인기 우울을 예측하는데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

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사이를 부분매개한다는 것이다.

매개모형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 신뢰구간

95%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신뢰구간의 하한

값(LLCI)이 .60이며 상한값(ULCI)이 .96로, 0을

종속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종속변인: 성인기 우울

B SE t B SE t

아동기 정서적 외상 1.91 .18 10.68*** .37 .08 4.46***

내면화된 수치심 .41 .02 17.18***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성인기 우울)
1.15 .10 .95 1.35

직접효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성인기 우울)
.37 .08 .21 .54

간접효과

(아동기 정서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성인기 우울)
.78 .09 .60 .96

주. ***p<.001

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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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고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Shrout & Bolger, 2002). 따라서 아동기에 정서

적 외상 경험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면화된 수

치심이 높아지고 이는 성인기에 높은 수준의

우울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효과 검증

아동기 정서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였다(Hayes,

2013).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

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두

변인 간의 곱을 산출하여 상호작용항으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

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B=-.01, p<.05). 즉, 자기자비의 조

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은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의 양

상 확인 및 상호작용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Process에서 자기자비의 수준(-1SD, M,

+1SD)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기울기와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자기자비의 평균값(M)과 1표준편

차 아래(-1SD)와 1표준편차 위(+1SD)의 조절

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정

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B SE t

아동기 정서적 외상(X) 1.94 .54 3.6***

자기자비(W) -.6 .13 -4.73***

(X) * (W) -.01 .01 -2.1*

자기자비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1SD(65) 1.05 .17 .72 1.39

M(86) .77 .14 .49 1.05

+1SD(104) .52 .21 .12 .93

주. *p<.05, ***p<.001

표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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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다(Hayes,

2013).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표 4), 독립

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조절변인인 자

기자비가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

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01, p<.05). 또한,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종속변인인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41, p<.001).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성인기 우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자기자비의 조건값을 이용하

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성인기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간섭효과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95% 신

뢰구간에서 신뢰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

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

개효과의 지수값은 -.0055이고, 하한값과 상한

값은 각각 -.0112과 -.0012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자기자비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값은 신뢰구간 안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의 방향 및 크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효과



방민선․장한소리 /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1091 -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으로 살펴

본 결과, 자기자비의 평균값(M)과 1표준편차

아래(-1SD)와 1표준편차 위(+1SD)의 조절효과

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가 높아질수

록 영향력이 작아지며, 이는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은 정서적 외상이 높더라도 내면화된 수

치심 수준이 줄어들고, 이렇게 낮아진 내면화

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성인기 우울 수준

또한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

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따른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055 .0026 -.0112 -.0012

표 5.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자기자비 Effect SE LLCI ULCI

-1SD(65) 1.05 .17 .7176 1.3910

M(86) .77 .14 .4850 1.0529

+1SD(104) .52 .21 .1162 .9326

표 6. 자기자비의 조건부 간접효과

종속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B SE t LLCI ULCI

아동기 정서적 외상(X) 1.94 .54 3.6*** .8776 2.9973

자기자비(W) -.6 .13 -4.73*** -.8462 -.3489

(X) * (W) -.01 .01 -2.1* -.0263 -.0008

종속변인: 성인기 우울

B SE t LLCI ULCI

아동기 정서적 외상(X) .37 .08 4.46*** .2086 .5381

내면화된 수치심(M) .41 .02 17.18*** .3599 .453

주. *p<.05, ***p<.001

표 4.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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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

기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와 그에 대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이 많을수록 성인기에 우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직접적으로 성인의 우울

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에 학

대와 방임을 경험한 대학생이 스스로를 부정

적으로 평가하여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결국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는 연구(박시현, 김

명식, 2014)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에 의한 정

서학대가 수치심을 매개하여 대학생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태은, 안윤영,

202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많이 경험한 성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 높은 수준의 내

면화된 수치심은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Bernstein(2002)에 의하면, 정서적 외상을 경험

한 개인은 수치심에 기반한 도식(shame schema)

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도식으로 인해 스스로

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등의 부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무가치하다는

공허함, 자기에 대한 비난, 그리고 실수불안

등의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최은영, 안현의, 2011). 수치심이 내면화

된 개인은 회피, 철수와 같은 대처반응을 하

며, 이러한 대처 반응들은 사회적 지지를 감

소시켜 우울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안현의

외, 2012), 원활한 정서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

여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이지연, 2008). 따

라서 성인기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역할을 하는 내면화된 수치심 또한 우울

을 다룰 때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자기자비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

면화된 수치심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해졌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보호요인의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아동기 시절

정서적 외상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는 커지지만, 자기자비적 태도

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정서적 외상 경험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는 방식이 중요하

다고 주장한 기존연구(김애경, 하승수, 2020)를

지지하며,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수

치심을 감소시킨 연구(강민정 외, 2019; Johnson

& O’Brien,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를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키면서 우울감을 경

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자기자비 수

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비 수준이 증가하면,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이 많더라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우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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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자비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

이 주는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보

호요인임을 시사한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내면화된 수치

심,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보호 요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가자비의 개념과 그 의미를 살

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Neff(2003a)는 자

기자비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

는 대신에 스스로를 너그럽고 포용적 태도로

돌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자비 수준

이 높은 개인은 일상생활 속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정서 및 인지적 반응을 예측할 뿐만 아

니라, 고통스러운 사건을 떠올릴 때 부정적

자기감정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진다(Leary et

al., 2007). 또한, Neff(2003a)는 자기자비가 정서

조절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자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지

않고 명료하게 보며 이해심있고 친절하게 반

응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를 수용

하는 대신에 자신의 즉각적인 상황을 명확하

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채택하여(Neff, 2003a), 이를

토대로 자신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을 완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과 관련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

서적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

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우울의 관련성

은 보고되었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정

서적 변인의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을 검증하

여 정서 외상 경험자가 우울을 호소할 때 내

면화된 수치심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성인

기 우울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자

기자비라는 효과적인 조절 변인을 제시하였다.

수치심이라는 정서는 숨어있으려는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수치심이라

는 정서를 놓치기 쉬우며, 직면하는 것도 어

렵다(고나영, 2004; 남기숙, 2008; 이지연,

2008).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자비가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을 줄여 결과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발하는 심리적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상담 장면에

서 자기자비 수준을 높여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과 그가 유발하는 증상을 감소시키는 전

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지닌 개인도 훈련을 통해 자기자비

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도

증진이 가능하다(김애경, 하승수, 2020; 유정미

외, 2022). 따라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 내면화

된 수치심과 그로인해 유발되는 증상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정 등(2019)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에 대한 교육 및 명상 실

습, 과제 점검, 수행 기록 및 피드백으로 구성

된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비의 수준이 증가했으며, 내면화

된 수치심과 우울은 감소하였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수치심 수준이 높은 집단이더라

도 수치심의 수준이 낮은 집단과 동일하게 자

기자비의 수준은 증가하였으며, 우울과 내면

화된 수치심의 수준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는 것이다. 강민정 등(2019)은 자발적인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이 증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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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을 호소하며 상담에 참여하였지만 높은 수

준의 수치심으로 상담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자비명상 프로그램과 같이 자기자비 증진 활

동을 병행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각 변인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기 때

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회상 오류, 인지적 오

류 등과 같이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 실험관찰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

해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임상집단

에 적용하기 어렵다.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외상에 따라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자기자비의 영향

력 역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

상과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

기자비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의 성

비가 편중되어 있어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자가 73명, 여

자가 20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

았다. 기존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수치

심을 느낀다고 말한다(김지연, 안현의, 2021).

Lewis(1971)은 여성이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능력의 부족으로 피드백 받기 때문이

며, 이로 인해 내부적, 전반적 귀인양식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치심은 전체 자기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정서이기 때문에 여성이 쉽게 수치심을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도 성별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어 결과가 왜

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성

비를 비슷하게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

으로 과거 어린 시절 경험의 정도를 묻는 회

고적 방법(retrospective method)을 이용하여 연

구하였는데 이는 아동기 시절의 정서적 외상

과 성인이 된 후의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설명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서적 외

상의 발생 시점이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과

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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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moderated by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adulthood depress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280 participants. Correlation, mediating, and moderated mediating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8.0.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internalized

shame, adulthood depression, and self-compassion. Second, Internalized sham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adulthood depression. Third, self-compassion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internalized sham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adulthood depression, self-compassion played a role in moderat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This study ’s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presence of substantial

childhood emotional trauma, self-compassion can act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the development of

adult depression by influencing the process through internalized shame. Such insights offer valuable

guidance for counseling strategies aimed at preventing or reducing depression.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adulthood depression, internalized shame, self-compassion


